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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질적 변화는 통합교육의 실효성과 직결된다. 특히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 일반교육의 체제하에서 장애아동을 교육해야 한다는 ‘통합교

육’이 명시하면서 특수교육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합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보편화되면서, 특수교육의 주요 정책에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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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통합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청각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반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분리교육 현장인 청각장애학교로 복귀하는 청각장애아동도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았으나, 현재 청각장애학교로 복귀하여 재학 

중인 청각장애아동의 학부모 5명과 함께, 현재 그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5명을 대상으

로 개별 면담 및 소집단 형식의 토론을 통하여 역통합 현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수집ㆍ분석

하였다.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현장은 개별화 수업을 지원받기 어려운 과밀학급, 입시위주

의 수업진행, 일류 학교교육 풍토,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정도 등과 같은 구

조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에게 효율적인 교육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특수교육,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 분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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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에서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은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에도 변화를 제공하였다. 부가장

애가 없는 많은 청각장애아동은 통합교육 환경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아

동을 위한 통합교육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과 목적이 동일하다. 즉 청각장

애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에 부합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교육의 

성과와 전인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선택된 교육환경보다는 ‘정상화’를 선호하는 부모

들의 일방적 선택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통합교육 초기부터 여러 국내외 연구자에 의

해 제기되었다(최성규, 2008a, 2008b; Marschart, 2007; Marschark, Sapere, 

Convertino, & Pelz, 2008; Moores & Martin, 2006; Stewart & Kluwin, 

2001). 또한 통합교육은 청각장애학교의 재학생을 급감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등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최성규, 2008a; 최성규, 김기생, 

2004).

그러나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가지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 

환경을 선택했던 많은 청각장애아동들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청각장애학교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각장애아동의 역통합 현상은 통합교육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래 이십여 년이라는 시간동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각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과정에서 제기되는 역통합 현상은 기대 이하의 학업성취 및 원

만하지 못한 사회성 발달 등에서 기인되었다. 즉 청각장애아동의 요구와 특성이 반

영된 교육적 지원체제보다는 물리적 통합에 치중한 결과가 역통합의 원인으로 이해

된다(최성규, 2008a, 2008b).

청각장애아동의 일반교육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 통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교육

적 지원의 한계로 이해된다. 청각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욕구에 맞는 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열정있는 일반교사는 많으나, 전문성 부재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Lang, 2006; Marschart, 2007). 따라서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

육이 ‘제한된 환경의 최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효율성이 보장되기 위한 일

반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은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

다. 다만 공법(Public Law: PL) 94-142에서 제시한 ‘제한된 환경의 최소화’를 

모든 아동의 교육환경에 적용시키고 있다. 통합교육이 청각장애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선택하든 모든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지원은 아동

중심의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Lane, 199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합교육 환경이 ‘제한된 환경의 최소화’에 대별되는 ‘제한된 환경의 최대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통합교육 환경에만 한정되는 

상황은 아니다(최성규, 1997).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약화되면 청각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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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2000년 이후에 시행된 급별인 유아, 초등, 그

리고 중등만을 기재한 특수교사 자격증, 즉 장애영역별을 무시한 특수교사자격증 제

도는 청각장애아동 지도를 어렵게 만들었다(최성규, 2002, 2007, 2008a, 2008b). 

따라서 청각장애아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다면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

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통합교육 환경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순회교사 

제도가 있다. 통합된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사는 청각장애학교에서 담당한다. 

또한 청각장애학교에는 청각장애아동 교육을 전담하는 담당 장학사가 상주하면서 통

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Luckner, 2006).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정착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최성규(2008a)는 

주장하면서, 또한 청각장애아동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제도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즉 보조교사의 임의 선정과 발령보다는 수화 또는 구화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능력 중심의 선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방안 등이 

시행 초기부터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통합교육의 이념적이고 제도적인 측면

에서의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는데 천착하여 통합교육의 실행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

제점 등에 대한 제기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통합교육 환경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아동 및 학모 등을 대상으로 

접근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과 

관련한 연구가 최성규와 김기생(2004)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설문조사의 한정된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각장애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최성규(2008b)에 의해 제기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일반교육 환경에서 일반교사에 의

해 수행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하여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를 알아본다.

둘째,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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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최소 3년 이상 통합교육을 받았으나, 현재는 청각장애학교로 역

통합되어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학모 5명, 그리고 현재 그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교

사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역통합된 청각장애아동은 기타 부가

장애가 없으며, 지적능력은 105에서 115에 해당한다.

1) 청각장애아동의 학모

이 연구에 사용된 이름이나 통합교육이 이루어진 학교명은 모두 가명이며, 면담

에 참여한 청각장애아동 학모의 실태 및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청각장애아동 학모의 인적 사항

이름 성별 나이
자녀의

장애 등급

자녀의 

통합시기

자녀의

통합기간

현재

자녀의 학년

A 여 39 청각2급 초1 3 초5

B 여 40 청각4급 초1 4.5 초6

C 여 46 청각3급 초1 6 중1

D 여 48 청각4급 초1 6 중3

E 여 44 청각3급 초1 9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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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각장애학교 교사 

이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의 인적 사항은 <표 2>와 같다.

2. 연구 절차

1) 면담 항목

이 연구는 <표 1>에서 제시된 학모와 <표 2>에서 제시된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수집ㆍ분석하였

다. 면담 항목은 반구조화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모 면담 항목

① 통합교육 결정의 동기 및 계기 

②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자녀의 적응 상태

③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④ 특수학교 복귀 선택의 동기 및 계기

⑤ 특수학교 복귀 후 자녀의 변화

(2) 청각장애학교 교사 면담 항목

①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교로 복귀한 청각장애아동의 학습 태도 및 

사회ㆍ정서적인 특징

<표 2>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인적 사항

이름 성별 총 교직경력
Y학교

교직 경력
담당 과정

F 남 39 39 중고등부 

G 여 24 24 초등부

H 남 12 12 중고등부 

I 여 7 7 초등부

J 여 3 3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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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문제점

③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개선 방안

2)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는 일정기간 동안 통합교육을 받은 경험 후, 다시 청각장애학교로 돌아

온 청각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학모와 그 아동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

으로 직접 면담하였다. 학모 면담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한 개별 면담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고, 교사 면담은 소집단 면담 형식을 빌려 연구의 목적과 방향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 기간

학모의 개별 면담은 2008년 9월 한 달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교사들과의 소집

단 면담은 연구 대상 학교의 회의실에서 120분 정도 이루어졌다.

3. 자료 분석 및 해석

개별 및 소집단 면담의 내용을 비디오카메라 및 녹음기(mp3)를 이용하여 녹화

ㆍ녹취하였다. 분석 결과는 연구 목적에 따라 유목화 하여 정리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결 과

1)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실태

(1) 통합교육에 대한 학모의 경험 및 인식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학모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통합교

육을 선택하게 된 동기 및 계기, 그리고 통합교육의 환경에서의 교육적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다시 분리교육 현장인 청각장애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 및 계기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하였다. 면담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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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학교에서 유치부를 다니고 일반학교로 초등학교를 입학했다. 주위에서는 아이의 

청력손실도도 심하고 일반학교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류 했었지만, 같이 입학하

게 될 또래를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볼 때 특수학교가 좋을 것이라

는 생각은 했지만, 입학 대상 아이들은 장애가 심했다. 초등학교 때에는 학습 못지않게 또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래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학교

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환경과 여건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만만

하지 않았다. 일반학교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또래는 더 많았지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시나 

없었다. 언제나 혼자 외톨박이였고, 애가 더욱 위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나마 특

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여서 3년은 버틴 것 같다. 특수학급 선생님의 권유도 있었고 해서 여

기로 다시 오게 되었다(A).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충실히 받았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지는 않았지만, 언어치료를 

받아서 말을 잘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 마디로 언어지도에 목숨

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올인을 하니 다른 청각장애 아이들보다는 의사

소통 능력이 있는 편이었다. 그래서 일반학교를 선택했고 1학년부터 5학년 1학기까지 다녔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이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애가 힘들어하는 건 느낄 수 있었지만 등교거부까

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때서야 비로소 욕심을 버리게 되었다. 학교를 가느니 집에서 놀겠

다라고 하던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실제로 학교를 2주 정도 결석을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학교 가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특수학교

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B).

초등학교 6년을 일반학교에서 보냈다.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가 시설이 좋았고, 특수학

교보다는 좀 더 넓은 세상이 아닌가 싶어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 무엇보다 일반학교에 같이 

다닐 형제가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심의 동기가 되었던 것 같다. 물론 학업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학습은 주로 집이나 클리닉에 의존해서 보충하면서 겨우 따라갈 수 있었다. 특별히 

일반학교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그렇다고 만족도가 큰 것도 아니었다. 담임선생님에 따라 한

해 한해를 마음 졸이며 보냈던 것 같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거듭하다 보니 나도 지쳐갔고, 

아이도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 자꾸만 전학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중

학교 입학은 이곳으로 하게 되었다(C).

통합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받았다. 조기교육을 받던 언어클리닉 원장 선

생님이 통합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여 결심을 내려 일반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당

시 아이는 청각장애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또한 청각장애아동 또래들과의 만

남의 기회도 없었기에 일반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청각장애학교로 전학시켜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 다만 일반아이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하지는 못했다. 또래 친구들에게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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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받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목격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욕이라도 좋으니 말을 배우고 말로 

의사표현을 했으면 하는 욕심에 다른 방안들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학습에 대한 욕심도 없었

다. 학력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었다. 다만 말에 대한 욕심이었다. 그리고 일반교사와 

일반학교에 대한 불만도 없었다. 그저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신경 써서 일반학교에서의 재학

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특수학교로 돌아온 것도 불만이나 불

합리한 점들에 대한 회의적 소견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학교는 특수학교로 보내리라 작정을 

했었다(D).

일반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녔다. 우리 아이보다 청력이 더 좋

지 않은 또래들도 일반학교로 입학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일반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일반학교로 입학을 시켜 저학년 때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뒷바라지 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

워지고 먹고 사는 일로 바쁘다보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애한테 신경을 못 썼다. 가방 메고 

학교에 잘 다녀주는 것만으로 고마웠고, 가끔씩 교사와 상담을 하기도 했지만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권하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니 애가 힘

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물론 공부를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마음을 비

웠었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늘고, 뭔가 모르게 삐뚤어져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한계를 느꼈다. 친구들이 놀린다는 피해의식을 늘 강하게 느끼는 것 같

았으며, 주위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차갑고 어둡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무

리 사춘기라고 하지만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

님이 고등학교는 청각장애학교로 가는 것이 아이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

었다(E).

통합교육을 선택하게 되는 부모들은 대부분 아동이 부모의 기대 수준에 도달하

여 일반 초등학교로 통합하여 일반 아이들 속에서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을 영위해나

갈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기교육이 필요한 시기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조기교육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자녀의 청력 손실의 

보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 그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로서 막연하게 일

반학교에 진학하여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상적인 언어 발달 및 사회

적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그 정상화 범주 속에 자녀가 속해 있기를 기대

하면서, 아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배치보다는 부모의 욕심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각장애아동들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그 부적응행동이 심하게 표출되어서야 부모들은 문

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됨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반적인 의사소통의 정도나 

학교생활의 적응 정도에 대해서 부모는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는 청각장애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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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만 잘 다니면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청각장애아 통

합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

하기 보다는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2) 통합교육에 대한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경험 및 인식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

여 역통합된 아동을 직접 지도한 교사의 시각에서 인지하는 청각장애아동의 일반적

인 특징 및 태도에 대하여 면담하였다.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에 실패해서 돌아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습된 무기력 증상이 나타난다.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짐은 물론이거니와 멍하니 허공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볼펜이나 

학습도구들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또한 질문을 하면 당황스러워하며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수업의 행동적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는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학습태도가 그

대로 자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해석되어진다(F).

삶에 대한 목표 의식이 전혀 없으며, 구화나 수화나 확실한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 의사소

통하는데 어려움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 성취 수준은 기대이하로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일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G).

수업에 대한 개념 및 예절, 교사와 친구를 대하는 기본 행동 등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

다. 이는 시각적 정보 혹은 수화로라도 전달 받고 교육받아야 할 기초ㆍ기본 교육을 받지 못

한 결과로 해석되어 진다. 말소리에 의한 청각적 정보의 소통이 주를 이루는 통합교육 환경에

서 별도의 교육이나 지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장소만의 통합, 즉 물리적 통

합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I).

대부분 일반학교에서의 왕따ㆍ놀림 등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행동특성들이 많

다. 또한 분리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와 간섭에 못마땅해 하고 반발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 역시 대인관계를 회복하고 그 나이에 맞는 밝은 모습

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

까운 생각이 든다(H).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역통합된 청각장애아동의 공통적인 특성 및 

태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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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습된 무기력 증상이 나타난다. 삶에 대한 목표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

고,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며, 교사의 지시 사항에 무관심 하는 등 학습 태도

가 전반적으로 수동적이다.

둘째, 의사소통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구화 또는 수화 등을 이용한 임의의 의

사소통 양식을 선택 또는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역통합

된 청각장애아동은 교사 또는 또래와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회ㆍ정서적인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건청인에 

대한 강한 적개심 혹은 강한 피해 의식을 표현한다. 또는 주위 환경 및 사람에 대하

여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한 증상 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상반된 사회ㆍ심리적 

증상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2)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점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아동들이 통합 환경을 선택하게 되는 때는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이

다. 그 아동들 중에는 통합교육의 가능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아동도 많다. 즉 통합교육을 실패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되

어지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욕심과 선택에 의해서 강요되어 지는 통합교

육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놓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우리 아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막무가내 식인 경우가 많으며, 그렇게 통합교육

을 강행한 경우 그러한 실패들을 가슴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좋아

야 하는 시기에 온갖 상처들로 위축되어 불행한 시기를 보내게 하는 것 같아 책임을 통감하

게 된다(F).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교육 여건이 산적해 있다. 

우선 일반교사는 청각장애아동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

분의 대학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에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또한 일반교사들은 장애아동을 통합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교육적 부담감에 시달리게 된

다. 실제 청각장애아동이 단지 일반학급에 있다는 것이 아닌 실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수업의 실행이나 계획 단계에

서 고려해야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반교사들은 지금과 같은 교육 현실에서는 이러한 통합교육

을 실현 불가능한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더러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그에 따라 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는 일반교사 뿐만 아니라 통합

교육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청각장애아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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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수교사 양성 체제로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를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다(G).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청각장애아동을 신속히 분리교육의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일반교육계의 무관심 속에 혹은 부모의 욕심에 의해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방치하고 졸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일반학교는 학생의 수가 

많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의 결과에 따른 교사 평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학

생 생활지도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교육적 부담감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장애학생이 입급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향들이 강한 그러한 세태 속

에서 아이들은 방치될 수 밖에 없다(J).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현장에 있는 청각장애아동들 중에는 청각활용을 통한 말소리 중심의 언어 수용과 표현이 비

교적 자유로운 아동들도 소수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일반학교 구성원들과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상호작용

의 제한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청각장애아동들은 학습, 교우관계, 진학, 진로,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통합생을 자녀로 둔 부모, 통합생을 맡고 있는 일반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일반아동 그

리고 특수교사까지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의 일환으로 청각

장애학교에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I).

통합교육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또 함께 언급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농정체성이라는 영

역이다.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아동들의 대부분은 건청 세상과 농세상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심

리적인 갈등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나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더욱 그런 상황

에 표출되기 마련이다. 또한 말과 수화에 대해 의사소통방법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아동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적응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선택하게 된 자신의 정체성은 비교적 쉽게 흔들리게 된다. 끊임없이 자신

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심리적인 갈등들의 상태가 지속되다보

면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H).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명확한 배치 판별 기준안이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모의 욕구에 의해서 무리한 통합교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통합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0권 4호)482

는 경우가 많다.

둘째, 통합교육 현장에는 청각장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재한 상

황이다. 이는 일반교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특수교사 양성체제로는 전문성

을 갖춘 청각장애학교 교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건청 세계와 농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의 장애 특성으로 이해되는 특수성을 

감안한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과 함께 특수교육 행

정가의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제안하는 통합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면담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통합된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함에는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이 방법대로라면 실패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따

라서 우리나라 특수교육계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계에서는 다른 대안을 내 놓아야 하는 시기

가 도래했다. 그 대안들도 역시나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점들을 수반하게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야하는 필요성은 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F).

통합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의 사후지도가 부재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통합 환경으로 배치된 청각장애학생들은 청각장애 사설 교육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면 통합 환

경에서의 독특한 욕구의 충족 여부, 학업적 혹은 사회적인 기능의 향상, 배치에 대한 점검 및 

계속적인 평가나 효율적인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은 필수적이나 학교차원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H).

통합교육의 현장 경험이 있는 청각장애아동들은 대부분 청력이 좋은 아동들이 많고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되는 아동들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아동들이 우리 학교에 적응해나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는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음성언어에 의한 

설명 등을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여짐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 

편하고 좋음을 알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구화가 잘 되는 아동도 구화를 

하지 않고 수화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단언한다면 말을 잃

어버린다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 아동도 그 동안 듣는 것, 말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해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아동의 언어적인 면, 사회ㆍ정서

적인 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학교에서의 적절한 조취

도 필요하다고 본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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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건청아동들과 농아동들의 역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확고하게 드는 

생각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듯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청아동들이 농아동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통합의 방법은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방

법도 적용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통합교육의 방향을 잡는다면 지금

보다는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통학생들의 준비성이다. 농아동들은 청인아동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있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통합

교육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 진단을 내려 성공적인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I).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개선 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동을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

다.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일반아동과 함께 동일한 환경에 배치하는 물리적 지

원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수방법의 효율적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원만한 의사소통 방안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일반아동과의 교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결과적으

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청각장애아동의 효율적 통합교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아동의 독

특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작금의 통합교육 환경에서는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진

정한 의미의 통합을 실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즉 발달장애아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의 통합교육이 아니라, 청각장애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개

발시킬 수 있는 통합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지원

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여 청각장애교육에 대한 전문 교사와 청각장애아동이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학교가 농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청각장

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 구비만이 아니라, 청각장애아동의 청력 손실 및 의사

소통 능력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청각장애학교 교사를 위한 특수교사 양성제도의 변경 및 청각장애학교 교사 개

인의 노력도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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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 의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실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교

우관계, 진학, 진로, 그리고 사회ㆍ정서적인 안정 등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 또한 통

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 자녀로 둔 부모, 통합된 청각장애아동의 일반교사, 그

리고 역통합된 청각장애아동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한계가 현상들은 수

정 없이 순환되고 있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 복귀한 청

각장애아동의 학모 및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의 인식에 기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여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과

밀한 학급 규모와 입시 및 학력 최고주의의 학교교육 풍토, 경직된 행정구조, 일반교

사의 특수교육의 낮은 이해정도 등과 같은 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진

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교사는 

청각장애교육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전문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

실이다(Lang, 2006; Marschart, 2007). 또한 통합교육의 성패는 일반아동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요인보다는 일반교사의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 확

보가 우선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 연구의 논의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오원석, 2008).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의 과제는 결과적으로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아동의 학력격차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에 대한 방안이다. 청각장애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일반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교

육의 평등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소통과 교우관계에 

기초한 사회성 발달 방안이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될 것이다. 청각장애아동을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은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아동의 능력과 직결된

다. 즉 청각장애아동의 지적능력, 청력손실 정도, 그리고 동기부여이다(최성규, 

2008b). 지적능력은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에 봉사할 수 있다는 의욕 등이 구축될 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건청 세계와 농 세계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라는 장애

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아야 한다. 청각장애라는 장애가 주는 독특한 

특성을 감안한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방법과 내용의 지원에서 차별성이 요구된

다. 농교육에 대한 전문교사와 농아동이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환

경 및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김경진, 2004). 즉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수업설계는 

건청아동과 달라야 한다. 사고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업방법은 청각장애아

동을 위한 적절한 수업이 될 수 없다. 통합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이 노출된 12년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485

동안의 의사소통 양식과 수업방법은 건청아동 중심의 접근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문

제가 해결되면 통합교육이 분리교육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

의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이 분리교육보다 청각장애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아동의 차이임을 알아야 한다(Marschart, Converttino, 

& LaRock, 2006).

넷째, 통합교육의 주체 및 환경의 기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까지 

통합교육 현장의 주체는 일반아동과 일반교사였고, 환경은 일반학교 및 일반교실이

었다. 통합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각장애아동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은 객

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본질적인 의미의 통합교육

을 실현할 수 없다. 그것은 통합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 십

여 년간의 노력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라는 비판론이 우

세한 현상을 놓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안성우, 2003; Lane, 1992). 

오늘날 청각장애아동에게 적용하고 있는 일반학교교육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실제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함께 청각장애학교 교

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Stewart &Kluwin, 2001; Moores & 

Martin, 2006). 또한 미국의 New York School for the Deaf에서는 1997년부터 

150명의 청각장애유아를 대상으로 2Bi 접근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

의 48개 주에서는 이미 2Bi 접근을 적용하기 위한 ‘star school project’에 참여

하고 있다. 2 ~ 3년 내에 이들의 연구 결과는 발표될 것이다. 청각장애아동의 읽고 

쓰는 능력에 있어서 ‘넘지 못하는 1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면, 200여년 동안 지속된 언어교육방법론의 논쟁이 이제는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권

순우, 2004; 최성규, 2007). 그러나 2Bi 접근법의 효율성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에

는 보다 나은 언어교육방법론 또는 공학적 발전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Johnson & 

Mertens, 2006; Lang & Steely, 2003). 따라서 청각장애아동과 청각장애학교가 

주체가 되는 통합교육 현장 조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며, 우리

의 현실에 맞는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물

리적 통합에 초점이 집중된 경향에서 더 발전하여 통합교육의 가치가 청각장애아동

과 나아가 일반학생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얼마나 결정적인 요건인가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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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

라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

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는 청각장애아동의 

능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의 한계보다는 일반학교

에 재학하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아

동의 누진적 학습지체와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사회ㆍ정서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통합

교육의 효율성의 의문을 가진다. 반면, 청각장애학교 교사는 역통합된 청각장애아동

에 대하여 학습된 무기력과 함께 사회ㆍ정서적인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인지한다. 

또한 역통합된 청각장애아동은 선호하는 의사소통 양식이 없으며, 의사소통의 한계

는 교사 및 교유관계에 갈등이 조성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의 문제점은 전무한 배치 판별 기준, 청각장

애아동을 지도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전문성 부재, 그리고 청각장애아동의 정체

성 혼미 등이다. 통합교육 환경의 배치와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는 

청각장애아동 부모의 객관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교수학습 및 학교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양성은 현재

의 특수교사 양성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상호적

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지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접

근은 미래를 대비하는 다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

셋째,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학습 지원의 수월

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은 청각장애아동의 특

성이 고려된 아동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다. 또한 현행 특수교

사 자격증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청각장애아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형성과 자립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청각장애학교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즉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주체는 청각장애아동이며, 교육

의 효율적 지원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일반화된 가설로 논하기에는 여

러 요인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

실이나,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통합교육이 청각장애아동에게도 동일

한 시각으로 접근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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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효율성을 위

해서는 체계적이고도 다양한 지원 방안이 현장 교육에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각장애학교 순회교사 제도 및 청각장애이동 전문 특수교육보조원 양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적용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 학모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실태에 한정하

여 접근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 학모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결과를 제시하여 청각장애학교 교사와의 인식에 대한 차이

점 등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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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lusive educ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South Korea recently, 

however unlik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the educational conditions are 

exposed with many problems, especially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llustrate with a qualitative research what 

are the reality, problem, and future direction on effective inclusion 

environments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five hearing parents 

of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who are return to deaf school from 

inclusion classes, and five hearing teachers who are teaching for the five 

students who are returned to deaf school from inclusion classes we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Interview method was utilized to manifest what 

are the reasons to come back to deaf school from inclusion clas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a) the reality on inclusion environment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o return from inclusion classes was the 

structural problem including curriculum adaptation in inclusion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b) the main problem on inclus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wa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inclusion environment. There were any effective instruction design to teach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 inclusion environments; and (c) 

teachers and parents should consider who is the main subject in inclusion 

environments.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effective inclusion 

does not mean such as a mere place suggestion without any educational 

supports for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educational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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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with and/or without disabilities do not exclude at any educational 

environment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hearing impaired children, inclusion, separation 

eduction


